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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말씀 요지]

선생님이 지금 팔당에 나와 있는 것은 야곱이 21년 기간을 청산하고 재물을 에서에게 나눠준 것 같이 기성교회에게
나눠주기 위해서다. 다시 말하자면 야곱의 축복을 완결짓기 위함이다. 고로 이 기간은 우리 식구가 모든 것을 희생하
여 기성교인들에게 주어야 하는 기간이다.

그러므로 기성교회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순교자의 유가족들을 도와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
에게 있다.

초교파운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어도 내년 봄까지는 3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.

지구장들이 봄절기 같은 심정적인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. 땅이 봄을 맞을 수 있는 터가 됐기 때문
에 봄을 맞을 수 있는 것처럼, 지구장들이 그런 터에 심정과 전통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.

선생님이 세계순회를 못 했기 때문에 9월 말일까지는 여기 팔당에 머물러 있을 예정이다.

이제 심정을 중심하고 새로운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. ‘내가 어디로 가는 가’하는 것은 선생님에게 있어서도 문제다.

부모의 심정을 갖지 않고는 자녀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. 자기 자식보다도 뜻에 대한 원칙이 위에 서야 한다. 가정보
다도 교회에 더 큰 관심과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.

선생님이 평양을 떠날 때 식구들과 상봉하고 새로운 길을 걸은 것 같이, 이제 선생님이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여 새롭
게 출발해 나가야 한다. 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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